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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, 대우인터내셔널 새주인으로
2018년 매출 20조원으로 확대 … 희소금속 확보 주력 소재사업 강화

포스코가 석유화학 시너지를 노리던 롯데그룹을 제치고 대우인터내셔널의 새주인이 됐다.

포스코는 5월14일 상사, 자원개발, 신사업 등 3가지 사업축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매출을

현재의 2배인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포스코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“글로벌 지사 100개 이상을 갖춘 글로

벌 네트워크기업으로 육성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포스코는 미개척 시장인 중동, 아프리카 등에서 구축된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

방침이다.

또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연탄광,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등 해외 자원개발 부

문을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 마그네슘, 리튬, 티타늄 등 희소금속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종합 소재기업의 위상을

다지겠다고 밝혔다.

포스코건설, 포스코파워 등 포스코 계열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페루 가스 개발 및 베트남 석유 개발

부문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포스코는 주력업종인 철강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경영원칙에 따라 대우인터내셔

널의 교보생명 지분은 매각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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